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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
- 한중 항로 중 처음으로 평택-위해 노선의 여객 운송이 8.11.(금)부터 재개
- 민간교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한·중 우호 증진 기대

 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8월 11일(금) 오후에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*가 

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, 8월 12일(토) 오전 평택항으로 

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‧중 국제여

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.

    * 총 톤수 33,165톤, 정원 880명, 위해교동국제집장상해운(한중 합작선사)에서 운영

  평택-위해 항로 외에도 중국 출발 기준으로 8월 11일(금) 인천-청도, 8월 

13일(일) 평택-연태, 인천-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예정이며, 중국 

항만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.

  한·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*로,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

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었다. 해양수

산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지난 3월 20일 한‧중 국

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으며, 이에 따라 선사는 승무원 

채용,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하고, 해양수산부는 한·중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

대한 안전점검,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입·출국 등을 실시하였다.

  * 인천~(위해, 청도, 단동, 연태, 석도, 진황도, 대련, 영구, 연운항) / 평택~(연운항, 위해, 
일조, 연태, 영성) / 군산~석도

  해양수산부는 다른 항로도 조속히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

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다.

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한‧중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

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, 한‧중이 우호관계를 

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

점검하는 등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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